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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표적인 에이즈 NGO 단체

AIDES의 에이즈 예방 캠페인

徵靈 시DE$는 프랑스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MGO 단체이다. 1984년 설립 

된 이래’ H1V/시D$에 대한 옳바름 인식과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 수많은 캠페인을 펼쳐 왔는데 여기에는 

세계적인 다국적 광고회사 ?BWA（파리）의 m리에이티브가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고 중몇 편을 

소개한다. :「 •/

• 글 최두헌 프리랜스카피라.이터

AIDES의 역사는 1984년 9월 프랑스 사회학자 다니엘 드페르가 그의 동성연애 파트너이자 철학자인 

미셸 푸코가 죽은 후 몇 명의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로부터 시작된다. 편지에서 그는 의학적 응급상황과 

도덕적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기적 연대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 

다. AIDES의 설립은 에이즈를 단순한 의학적 이슈로만 보면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시작 

되었다. ZL리하여 HIV/A1DS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 25년간 수많은 캠페인 

을 펼쳐 왔는데 田기에서는 독특한 캠페인 매체를 활용한 광고와 소구대상의 특성에 맞춰 제작한 광고로 

주목 받았던 2개의 캠페인에 대한 배경과 크리에이티브를 살펴보기로 한다

'배척하지 말라고 말하서요 프레스코화 캠페인

2005년 12월에 시작했던 'Say no to exdu顷）n（배척하지 말라고 말하세요）' 캠페인은 특이하게도 

건물 벽이나 담벼락에 각종 물감으로 그린 그림을 뜻하는 프레스코화 를 캠페인 매체로 함으로써 많은 

주목을 받았었다 이 캠페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AIDES가 주최한 많은 포럼을 통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양성인 사람들에게서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표출되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으로든 공개 

적으로든 그들의 질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친구나 가족 또는 사회로부터 오명을 뒤집어쓰는 위험이나 배 

척을 당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한 조사에 따르며 10명 중에서 거의 6명 

의 사람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양성이라는 이유로 회사생활, 보험과 은행, 이웃사람, 가족 등등에게서 차 

별대우를 받고 있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HIV 양성인 사람들은 여전히 오명과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그들의 건 

강상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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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변화와 의 

식전환을 일깨우는 동시에 HIV 양성인 사람들 

에게 그들의 일상적인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그 

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사회가 노력하 

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하였다

이 캠페인은 인쇄광고, 포스터와 함께 프레스코화로도 만들어졌다는 점이 특이하다. 파리를 비롯한 마르 

세이유 보르도, 낭트 등 프랑스 주요도시의 중심부에 프레스코화로 그려져 많은 행인들의 눈길을 모았었다.

광고 A의 잭은 환상적이예요' 라는 헤드라인은 잭이라는 사람의 유일한 친구인 강아지가 하는 말이 

다. 개의 입장에서 잭의 외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카피가 구성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HIV양성반응 

자 10명 중 7명이 혼자 살거나 외로움으로 고통 받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광고 B는 난 항상 배우가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자신은 HIV 양성 반응자가 

아니지만, 자기가 맡은 배역이 선글라스와 가발로 숨어사는 여자 역이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작은 글 

박스에는 '3명 중 2명의 HIV 양성반응자들은 차별대우라는 두려움 속에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이 적혀 있다.

광고 C는 나는 재판 받던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라는 헤드라인이 말해주듯이 HIV 양성반응자 

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 받는 한 남자의 호소를 담고 있다. 오른쪽 글 박스의 내용은 'HIV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1/3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이다.

이 프레스코호置은 광고회사인 파리 TBWA0II 의해 창작된 비주얼을 기초로 하여 최고의 도시 낙서 

예술가들에 의해 그려졌다. 이 비주얼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적인 광고 페스티벌인〈끈느〉에서 

동사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 여름, 불행을 막자!' 캠페인

2006년 6월에 실시한 이 캠페인은 여름철 특히 젊은이들에게 에이즈 예방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전개했던 캠페인이다. 2004년 프랑스 건강모니터링 학회가 관찰한 자료에서 몇 가지 트렌드 

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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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7,000건의 HIV 양성반응 탐지 기록 가운데 대다수가 이성간의 관계에 의한 감염이었다 보다 진전 

된 에이즈 치료법이 개발된 이후 '포스트 에이즈 세대의 눈에는 이 질병이 덜 위협적으로 보인 듯하다. 

이들은 치명적인 위협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며 예방에도 그다지 높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에이즈가 

예전보다 그렇게 걱정할 거리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15〜34살의 28%는 가장 최근 파트너와의 첫 성교에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35세 이하 

사람들의 약 3분의 1은 여름에 더 자주 섹스를 하며 11%는 여러 명의 석스 피트너를 상대히고 있으며 이 

들은 대부분 젊은이들로 관찰되었다.

AIDES는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2006년 여름, 젊은이들에게 에이즈 예방에 관한 관심을 높여주기 위 

해 미rty Tricks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들에게 따분하지 않고 자연스 

럽게 마음속으로 파고 들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필요하였다. 우선 메시지를 살펴보면 올 

여름 불행을 막재' 라는 슬로건 위에 큼지막한 타이포로 카피를 처리하였다.

광고 1 10초의 쾌락. 오염물질 HIV의 교감신경을 위해 존재한다.

광고 2 의식이 없는 사람은 에이즈에 걸릴 것이다. 게다가 운 사납게 오르가즘도 없이.

광고 3 조기 사정과 함께 에이즈 함정에 빠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

광고 4 오염된 성 관계보다 더 나쁜 것이 있을까? 아무 것도 없다. 잠에 빠져있는 동안을 빼고는.

다소 자극적인 카피에 역시 자극적인 비주얼의 일러스트로 광고가 만들어졌다. 소구대상의 특성을 파 

악하고 이에 맞춰 메시지를 개발히였다는 점이 바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의식 캠페인을 돋보 

이게 하는 아이디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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